
1막 
( 
 배경 설정: 미국-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. 러시아의 패전 위기로 공산주의 세력이 약화됨. 극 
중 후반부,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제적인 압박이 심화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대대적인 핵전쟁을 벌이
며 인류가 멸망될 위기에 놓임. 
) 

-전쟁, 기근, 죽음 등과 관련된 흑백 뉴스릴 필름이 나오며 인간의 끝없는 고통에도 끝이 오고 있다는 나레이션. 
-창섭이 큰 교회로 이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기길 기도한다. 
-영호가 창섭에게 간 기증을 부탁한다. 창섭이 신은 침묵으로서 일하신다며 계속 기도하라고 할 뿐 직접적으로 도
와주진 않는다. 
-깊은 밤 창섭의 교회에 알몸의 남자가 나타난다. 말을 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신원의 남성. 창섭은 가방 안에 큰 돈
이 있을것이라 생각한다. 
(제 1구성점: 낯선 남자의 등장. 창섭 욕망의 시발점) 

2막 
-창섭이 남자의 가방을 훔치려 한다.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훔치지 못하고 장롱 안에 숨는다. 
-영호가 흥신소 직원과 함께 들어온다. 둘은 잠든 남자를 제압해 납치해간다. 
-창섭은 굳이 낯선 남자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영호가 가져간 가방만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한다.  
-창섭이 자전거를 타고 영호의 차가 향한 방향으로 무작정 뒤따라간다. 
-산길을 따라 쫒아가는데 영호의 차가 멈춰서 있다. 창섭이 천천히 다가가 차 안을 살피지만 아무도 없다. 
-갑자기 바람이 불고 소름끼치는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. 창섭이 소리나는쪽을 보자 어두운 수풀 사이로 빨
간 눈동자가 보인다. 놀라 달아나는 창섭. 
-로마서 8:1-2에 관해 설교중인 창섭. 
-예배당 구석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. 누구인지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창섭. 남자가 천장을 보며 울고 
있다. 
-예배를 마친 후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창섭. 영호가 타고 온 차가 아직도 길가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
된다. 전날 밤 영호의 차가 세워져 있던 장소로 가는 창섭. 
-성스러운 오르간 소리와 함께 창섭이 간이 파먹힌 체 살아있는 흥신소 직원을 목격한다. 매에게 계속 간을 파먹히
는데도 죽지 않아 고통스러우니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하는 직원. 
-직원이 남자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알려준다. 창섭은 직원의 목숨을 끊어준다.  
(중간점: 남자의 정체가 악마였음이 밝혀짐) 

-창섭의 뒤에 남자가 서있다. 창섭이 놀라서 넘어진다. 남자는 아랑곳않고 숨이 끊긴 직원의 눈을 감겨주고 기도를 
한다.  
-창섭이 남자를 제압하여 불태운다. 남자의 가방을 열어보는 창섭. 나팔 한개만이 들어있다. 창섭이 가방을 불구덩
이에 던져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. 
-교회로 돌아온 창섭. 거지꼴인 영호가 교단에 서서 신도들에게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설파한다. (소돔 언급) 그
러나 신도들은 몸이 굳은 듯 꼿꼿히 서서 영호를 쳐다볼 뿐 아무런 반응이 없다. 영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만명, 
1000명, 아니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건지 묻는다. 하늘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다. 
-창섭이 영호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 남자, 즉 악마를 불태워 죽였다고 말한다.  
-영호가 광분하며 창섭의 목을 조른다. 
-갑자기 밖에서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며 천장이 흔들린다. 
-북한이 핵전쟁을 시작했다는 공습경보가 울린다. 
(제2 구성점 : 핵전쟁의 발발) 

3막 
-교회 신도들이 회개하며 인류의 구원을 빈다. 
-교회로 남자가 걸어들어온다. 한 손에 나팔을 든 체다. 창섭은 그제서야 남자가 천사였음을 깨닫는다. 나팔을 보고 
요한계시록 8:1-2를 떠올리는 창섭.  
-과열된 분위기의 신도들. 시끄럽던 교회가 일순간 침묵한다. 신도들이 테오도르 제리코의 ‘메두사 호의 뗏목’을 연
상시키는 모습으로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다. 



-남자의 뒷모습을 비추며 인간의 끝없는 고통에도 끝이 왔다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온다. 그가 몸을 돌리자, 나레이
션이 아닌 남자의 목소리였음이 밝혀진다. 남자가 신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축복이라는 말을 한 뒤 입으로 나팔
을 가져다 댄다. 화면이 암전되고 나팔소리가 일곱 번 울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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